
■ 서울시 ‘아동 놀권리 보장’ 조례 제정 토론 시민 참여 보도자료(2020.8.31)

서울시 ‘아동 놀권리 보장’ 조례

제정을 위해 1천명 의견 달기에

참여해 주세요!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아이들에게 마음껏 쉬고 놀 수 있는 권리를 되찾아주기 위

해 지난 2월부터 ‘서울시 아동 놀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시민연대’를 결성

하고 조례안의 기초를 다듬고 제정 작업을 추진함

▲ 현재 아동 놀권리 조례 제정에 관한 의제가 〈민주주의서울〉시민토론 공론화 주

제로 최종 선정되어 온라인 참여가 시작되었으며, 1천명 댓글 달성시(9/12까지) 서울

시가 반드시 답변하고 정책 성과를 공개함

▲ 아동 놀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에 ‘아동의 학습 노동의 심각성, 사교육 과다로 인한

놀시간의 부족’ 등의 내용들이 잘 담길 수 있도록 시민토론 참여를 요청드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놀이하는사람들, 어린이어깨동

무, 중랑행복교육, 초록우산어린이재단서울아동옹호센터총 6개 아동관련단체와 2020년 2월부

터 ‘서울시아동놀권리보장을위한조례제정추진시민연대(이하시민연대)’를 결성하였습니다.

그리고아이들에게쉼과마음껏뛰어놀수있는권리를되찾아주기위해지난 7개월여간의기간

동안수차례의연대공식회의와서울시의회의원실및입법조사관면담을통해아동놀권리보장

을 위한 조례안의 기초를 다듬고 제정추진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5월 27일에는 아동이직접「민주주의서울」시민제안플랫폼에아동의놀권리를보장하는정책

을만들어달라는청원을게시하면서온라인청원을시작하였고, 해당청원은총 292명의시민으로

부터높은공감수를받아, 부서답변기준 50명을이틀만에달성하며의제선정단검토단계로이관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13일, ‘아동의놀권리보장을위한조례제정’에 관한의제가서울시공론

화 의제로 최종 선정되어 온라인 시민토론 공론장이 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시민토론 공론장의 댓글 참여 인원이 1천명을 넘으면 서울시가 반드시 이에 답변하여야하

고, 시민과서울시의토론을통해만들어진정책의 실행 결과를 민주주의서울 플랫폼에 공개하

도록되어있습니다. 조례가제정되기까지는서울시의회의의안처리과정들이남아있지만, 조례에

담길필수적인내용들을시민의목소리를통해담는이공론장은의회를 압박하고 본격적인 조

례 제정을 위한 구체적이고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아동의놀권리에관한조례는타지역에서도이미제정된사례가다수있습니다. 하지만 ‘놀 공간

과시간부족’에 대한 대책의일환으로놀이터를개선하고, 학교정규수업시간을재구성하여놀이

시간을만드는등의정책으로는여전히아동의놀권리실현의한계가있었습니다. 그래서앞으로

추진될서울시 아동놀이권조례안에는아동이맘껏놀수없었던진짜이유, 경쟁교육과과도한

사교육시간에노출되어있는아동의삶에대해주목하고그원인을해결하기위하여△놀이시

간 부족 원인에 대한 실태조사 등 연구조사 및 개선사업 실행을 명시하고, △놀이권을 정의하

면서 ‘지나친 학습부담에서 벗어날 권리’ 등을 포함시켜야근본적으로아이들의놀권리가회복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초등학생의하루평균부모와보내는시간은 48분, 하루 평균여가시간 49분인데비해,

하루 평균 학습 시간은 6시간 49분으로 지나치게 깁니다(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OECD 아동복지지표를통해본

아동의삶의질' 보고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아동권리지수: 아동균형생활지표). 또한반일제유아대상영어학원(일명 영어

유치원)의 비용, 시간, 학습 난이도는심각한수준입니다. 서울시 반일제이상유아대상영어학원

최고 금액은 무려 월 224만원에 달해 대학등록금의 4배 수준이며, 교습 시간은 하루 평균 4시간

51분(7.4교시)으로, 초등학교 1・2학년 수업 시수(5교시) 대비 2.4교시나 많고 중학생과는 동일한
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2019.1.1.기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학습량과 난이도 면에서도 유아대상 영어학원

대표적인 프랜차이즈인 P학원의 7세(3년차) 교재를 살펴보니, 총 37권, 4,258면에 달했으며, 읽기

난도(렉사일 지수)가 중1 영어 교과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2014, 서울대영어교육학과이병민교수).

발달단계에맞지않는영유아사교육은영유아의건강한발달을해치고정신건강을위협, 사교육

수가많아질수록스트레스와상관관계가있으며(홍은자외, 2001,박영양외, 2004), 사교육시간이나가짓수에

따라유아의문제행동빈도가높아진다는연구결과(권정윤, 2007, 백혜정외, 2005) 등이다수보고되고있습

니다.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한국의사교육을주요원인으로지목하며아이들의놀이가부족하

다고지적하고극심한경쟁에서벗어나아동들의놀권리를보장하라고권고했습니다. 당시알도세

리위원은 “한국의공교육제도의최종목표는오직명문대입학인것으로보인다. 경쟁만이목표

인것같다.”라고꼬집으며과도한학습시간으로여가활동을즐기지못하는대한민국아동의현실

을개선할것을촉구한바있습니다. (2019. 9. 27. 대한민국의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국가보고서심의최종견해발표)

사교육걱정은서울시 아동놀권리보장에관한조례안제정으로영유아의놀권리에대한인식의

저변이 넓어지고, 추후 ‘(가칭)놀권리 진흥 및 과잉학습 예방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기대합니다. 아동 놀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에 아동의 학습 노동의 심각성, 사교육 과다

로 인한 놀시간의 부족 등의 내용들이 잘 담길 수 있도록 시민토론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예.

사교육받느라놀시간이없어요. 경쟁교육완화를위한정책을만들어주세요!) 우리의댓글이서울

시의 정책과 조례 제정으로 돌아옵니다.



☞ 베이비뉴스 9회 연속 특별 기고 다시 보기 https://sites.google.com/view/play2child

☞민주주의서울공론장참여 https://democracy.seoul.go.kr/front/discussion/detail.do?sn=188156

2020. 08. 31.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양신영(02-797-4044, 내선 512)


